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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에의 형태

	 
	  누에의 몸은 머리와 몸통으로 나뉘며, 몸통은 다시 머리쪽 세 마디를 가슴(흉부), 그 후의 10마디를 배(복부)라고 부른다. 가슴의 저 1~3마디에는 각각 1쌍씩의 가슴발이 있고 복부의 제 3~6마디에는 각각 1쌍씩의 배발이 있다. 가슴발은 기어다니는데는 사용하지 않고, 뽕을 먹을 때 뽕잎을 붙들거나, 고치짓기 때 고치실을 붙드는 역할을 한다. 배발과 꼬리발은 기어다닐 때 사용하는데, 특히 꼬리발은 힘이 강하여 어떤 물체에 부착하여 몸체를 지탱할 수도 있다. 복부 제 8마디에는 작은 뿔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이것을 꼬리뿔이라 하며, 건강한 누에는 직립하는데 병이 든 누에는 뒤쪽으로 쳐지는 경향이 있어 누에건강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누에의 등쪽에는 무늬가 있는데, 가슴 제 2마디에 있는 것을 눈무늬, 복부 제 2마디에 있는 것을 반달무늬, 복부 제5 마디에 있는 것을 별무늬라고 한다. 이러한 무늬가 있는 누에를 얼룩누에, 무늬가 없는 누에를 흰누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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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머리, T1~T3:가슴1~3마디, A1~A10:배1~10마디, 
t~t1:가슴발, a1:배발, c1:꼬리발
그림 1. 누에의 외부형태 

	 
	 
	 
	 
	 
	 

	 
	2. 암수감별

	 
	 
	가. 유충의 암수감별

	 
	 
	  4~5령 유충의 말단부 배쪽을 조사하면, 수누에는 복부 제 8마디와 9마디의 경계 부근의 피부에 작은 점이 보인다. 이것을 헤롤드샘이라고 한다. 암누에는 제 8마디에 2개, 제 9마디에 2개, 합해서 4개의 작은 점이 보인다. 이것을 이시와타샘이라고 부른다. 이 점들은 유충의 복부 제 5마디의 등 쪽에 1쌍씩 있는 정소와 난소로부터 뻗어 나온 가는 도관의 말단부가 수누에 에서는 1점에, 암누에 에서는 갈라져 4점에 부착한 것이다. 이 부착점의 위치와 수로서 암수감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암수감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4령과 5령 중에서도 자고 일어난 직후, 즉 피부가 불투명해지기 전의 잠시동안 뿐으로, 그 식별에는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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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헤롤드 샘, ia : 이시와타 전샘,
ib : 이시와타 후샘, 7~10 : 복부 7~10마디
그림 2. 유충의 암수감별 

	 
	 
	 
	 
	 
	 

	 
	 
	나. 번데기의 암수감별

	 
	 
	  번데기의 암수감별은 유충에 비하여 훨씬 용이하다. 암번데기는 몸체가 크고 복부 말단부가 둥글며, 제 8마디 중앙에 세로줄이 있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자형을 나타낸다. 수번데기는 복부 말단부가 암번데기에 비하여 뾰족한 편이며, 제 9마디 중앙에 작은 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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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더듬이, ce:겹눈, w:날개
그림 3. 번데기의 암수감별 

	 
	 
	 
	 
	 
	 

	 
	3. 성장

	 
	  누에가 성장하는데 탈피는 필수적인 현상이다. 누에의 피부는 같은 영에서는 더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몸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잠자는 사이에 더 큰 피부를 만들어 헌 피부를 벗어버리고 새 피부로 대체해야 한다. 탈피는 유충기에 4번, 번데기와 나방이로 변할 때 각각 한번 씩 행해진다. 유충 탈피는 몸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양적 탈피이고, 번데기나 나방이 되기 위한 탈피는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질적 탈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피는 엑다이손, 유약호르몬등 누에 체내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4. 소화

	 
	  누에의 뽕 먹는 양은 4령 까지는 영마다 약 5배씩 증가하고 5령 때는 4령 때의 10배로 증가한다. 누에가 하루에 먹는 뽕잎의 양은 자기 체중과 거의 동일한데, 섭취한 뽕잎은 2~3시간 후에는 똥으로 배설된다.
  누에가 섭취한 뽕잎은 소화관의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 흡수된다. 소화관은 전장, 중장, 후장으로 나뉘는데 전장의 침샘에서는 약 알칼리성의 침액이 분비되어 먹은 것이 잘 넘어가도록 혼합시킴과 동시에 침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아밀라제로 녹말을 분해시켜 소화를 돕는다. 소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에서는 수분, 비타민, 무기염류 등은 그대로 흡수하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 그대로 흡수할 수 없는 영양분은 소화액으로 분해한 후 흡수한다. 소화액은 점성이 있는 황색 또는 황록색의 강한 알칼리성(pH 9.2~9.8)의 액체로서 강력한 살균성이 있으며, 트립신, 리파아제, 아밀라제 등의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이와 같이 흡수된 물질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사된다. 이산화탄소는 숨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물은 체수분으로 재흡수되거나 배분, 배뇨를 통해 배출된다.

	 
	 
	 
	 
	 
	 

	 
	5. 고치실 생성

	 
	  고치실의 원료가 되는 견물질은 누에의 실샘에서 만들어진다. 애누에 때의 실샘은 중간 실샘을 제외하고는 가는 관으로 되어 있지만 4령 때부터 급격히 비대해져 개미누에 때 0.01㎎이던 실샘 무게는 익은 누에가 되면 1,600㎎이 되어 무려 16만 배의 성장을 보인다. 실샘에서 만들어지는 견물질은 피브로인과 세리신으로 되어있는데 피브로인은 뒷 실샘에서, 세리신은 중간 실샘에서 만들어진다. 
  5 령말기가 되어 실샘 내에 가득 찬 견물질은 토사관으로 이행되는데, 누에는 8자모양으로 머리를 흔들며 견물질을 토해내고 이 운동으로 피브로인 입자가 결집하여 액상의 견물질이 고체상의 고치실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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